04:08 'Pink!' 들려드렸고요. 이어서 노래 들려드릴 텐데 'Love Me Love Me'라는 곡이고요. 노래하기 앞서서 저의 멋진 어벤저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
건반에 황소진. 
04:34 드럼에 장원영.
04:44 베이스에 최인성.
04:53 신디사이저에 손성경
05:05 기타에 김동민.
05:24 그리고 저는 노래하는 권진아(Kwon Jin Ah)입니다.
09:26 'Love Me Love Me'까지 들려드렸고요. 
09:32 다음 곡은 이제 저한테는 빠질 수 없는 곡이 된 것 같습니다. 앨범을 내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곡이어서, 뺄 수가 없었어요. 오늘 타이니 데스크에서 조금 색다른 버전으로 들려드려볼까 합니다. '운이 좋았지(I Got Lucky)' 들려드릴게요.
15:09 재밌네요, 재밌어요.
15:15 땀이 아주 많이 나네요.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.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앨범이고 곡이고요. 우리가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뤄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만들게 된 응원가입니다. 'Raise Up The Flag' 기타로 시작을 해볼게요.
